
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, 

하나님 지으신 이 땅에 우리들 살아가게 하시고, 

오늘 이 시간, 이 곳 숭실 채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.

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곳 숭실에서, 주어진 학창시절을 보내는 동안, 사랑을 실천하는 참

된 하나님의 대학을 알게 하시고,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

는 신앙을 주시어서, 겸손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먼저 이 시간 

기도드립니다.

이 시간,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다시금 깨닫아, 우리 인

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,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

다.

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,

이번 봄 학기 채플시간을 통해, 우리 숭실의 젊은 청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어

서, 현재 배우고 있는 세상 학문의 영역을,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, 정직한 수고

와,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, 마음 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

주시기를 원합니다.

특별히 이 시간,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채플에 참여한 청년들이 있다면, 주님께

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, 이 시간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

되도록,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며,

이 모든 말씀,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- 아 멘 -

2018년 4월 11일(수) 6교시(15:00-15:50 / 중국어채플 / 공통과정) 채플시간 기도문


